
하느님 놀이(진행자용)

☆ 준비물 : 찰흙(인당 1개), 물티슈, 신문지, 찰흙 받침대(단단한 종이),
개인초(인당 1개), 중앙초(1개), 라이터, 편지지, 볼펜, 잔잔한 성가

☆ 프로그램 진행 전 준비물은 사전에 준비해놓는다.

☆ 순서

※ 진행자는 모든 진행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기다리고 재촉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 시작기도
- 추천성가 또는 자유롭게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하여 부른다.
- 추천성가 : 당신을 향한 노래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사람 /
            너는 내 것이라 /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2.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 1,26)
진행자 :
우리는 20년, 또는 30년을 살아오면서 ‘나’를 가장 오래 만났고, 가장 친한 존
재이며,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어렸던 나, 사춘기의 나, 지금의 나, 모두 좋습니다. 앞에 놓인 흙으로 
‘나’를 만들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
고’(창세기 2,7)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찰흙이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해 본적
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엄마, 너는 아빠, 또 너는 아기...’ 이렇게 놀이를 하
면서 엄마가 되어보고 아빠가 되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비슷한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느님 놀이, 과연 하느님께서는 나를 만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내가 나를 떠올리며 머리는 어떻게, 눈
은, 코는, 귀는... 하나하나 생각하며 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 가사가 나오지 않는 잔잔한 성가를 들으며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침묵 중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4. 찰흙빚기가 완성이 되었으면 진행자는 청년들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서 침묵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모든 청년이 모여 조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회자는 중앙에 있는 초에 불
을 붙인다.

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진행자 :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코에 숨을 불어 넣으
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만든 나에게 빛을 불어넣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가운데에 높인 초에서 한명씩 순서대로 불을 가져와 ‘주님의 빛으
로 [세례명](이)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보시니 참 좋
았다’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가 모두 끝났으면 진행자는 편지지와 볼펜을 나눠준다.
- 편지지는 첨부파일 또는 푸른나무홈페이지 자료실의 ‘띠앗 6월호’ 첨부
  자료를 인쇄하여 준비한다.

    



8.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창세 1,28)
진행자 :
하느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만
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며 무어라 말씀하셨을지 생각하며 하느님의 마음으
로 나에게 러브레터를 써 봅시다.

-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진행하며 분위기에 따라 잔잔한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내가 나에게’가 아닌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루카 9,20)
진행자 :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모인 청년들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
지도록 합시다.

- 나눔은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진행자
가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10. 마침기도
- 마침기도는 예수성심 호칭 기도를 바친다.



예수성심 호칭 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영원하신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성심
동정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성심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성심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신 예수 성심
하느님의 성전이신 예수 성심
지존하신 이의 장막이신 예수 성심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신 예수 성심
사랑의 불가마이신 예수 성심
나눔과 베풂의 그릇이신 예수 성심
자비와 인정이 넘치시는 예수 성심
모든 덕행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
지극한 찬미를 받으실 예수 성심
모든 마음의 중심이요 임금이신 예수 성심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예수 성심
천주성이 충만하신 예수 성심
성부의 기쁨이신 예수 성심
풍부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성심
죽은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예수 성심
모든 이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 성심
생명과 성덕의 샘이신 예수 성심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성심
극도의 모욕을 당하신 예수 성심

○ 저희 죄로 찢기신 예수 성심
죽기까지 순명하신 예수 성심
창에 찔리신 예수 성심
모든 위로의 샘이신 예수 성심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성심
평화요 화해이신 예수 성심
죄인들의 제물이 되신 예수 성심
주님께 바라는 이들의 구원이신 예수 
성심
주님을 믿으며 죽는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모든 성인의 즐거움이신 예수 성심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
는 주님

● 저희를 용서하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

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

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 마음이 어질고 겸손하신 예수님
● 저희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자의 성심을 보
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바친 성자의 
찬미와 보속으로 마음을 푸시어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
시나이다.

◎ 아멘.


